
고려아연, 비철금속 증설로 호조
한국투자, 생산능력 확대로 성장성 커 … 환율 하락은 상승요인

한국투자증권은 10월25일 고려아연의 3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밑돌았지만, 생산능력 확대가

성장성에 반영될 시기라며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.

최문선 애널리스트는 “4/4분기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은 1594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60.9% 증가할 것”이라며

“은과 금속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2011년에는 생산능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”면서 “2009년 12월 완공한 온산공장에 이어 2010년 11월에

는 아연전해 공장, 2011년 2월에는 연제련 공장이 완공돼 생산능력이 아연 60만톤, 납 30만톤, 은 2000톤, 동 3

만톤으로 각각 30-67% 증가해 제련 수수료나 금속가격의 상승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고려아연은 원/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170억원 가량 감소하지만, 최근 원/달러 환율하

락은 달러 유동성 증가 때문으로 금속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”면서 “원/달러 환율 하락의 부정적

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”고 주장했다.

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대가 머지않아 성장성에 반영될 시기이기 때문이라면

서 목표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(PBR)의 2배이며 현재의 주가 대비 23%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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